
제주의 지하수는 암반과 흙 속의 각종 미생

물과 토양의 자정작용 때문에 오염되지 않고

오래 전부터 좋은 수질을 유지해 왔다. 하지

만 근래에 들어 무분별한 개발과 사후관리

미흡 등으로 지하수 함양량이 줄어들거나 오

염되고 있다. 제주의 물 문화와 물 산업 성장

기반을 구축하는 등 지속 가능하고 도민들의

삶을 풍요롭게 하는 지하수 관리를 위해 지

하수의 오염과 보존 실태를 수회에 걸쳐 조

명해 본다.

지하수란 지하의 지층이나 암석 사이의 빈

틈을 채우고 있는 물을 말한다.

지구상의 물이 순환하는 과정에서 바다의

물은 대기로 증발돼 비를 뿌리고 비나 눈으

로 내린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면서 지하수가

만들어진다.

땅속으로 스며든 지하수는 지하수위가 높

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다가 하천과 바

다로 돌아가 다시 순환한다.

그러나 지하수는 느리게 생성되기 때문에

개발 가능 수량 이상을 이용하면 지하수위가

하강하고 지하수량이 고갈될 수 있다. 특히,

오염된 지하수가 자정되기 위해서는 200년에

서 1만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. 지하수가 오

염된다면 후손들의 삶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

에 오염 예방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.

#지하수 함양량

지구에 있는 모든 물의 부피는 약 14억㎦이

며, 이는 지구 전체를 2.7㎞ 깊이로 덮을 수

있는 양이다. 바닷물, 즉 염수(짠물)가 97.5%

로 대부분을 차지하며, 담수(민물)는 2.5%에

불과하다, 이 중 담수는 빙하 70%, 지하수 30

%, 호수 및 하천수 1%미만이다. 지구에 분포

하는 지하수는 약 1100만㎦이며, 우리나라 지

하수 함양량은 연간 약 182억㎥이다.

제주도의 연간 총강수량은 39억5200백만t

으로, 이중 13억7900만t(34.9%)은 증발하고

직접 유출 9억7000만t(24.5%), 지하수 함양

량은 16억300만t(40.6%)이다

제주도내 지하수 지속이용가능량은 월 5만

4354t(지하수 함양량의 40.6%)이다. 취수

허가량은 월 4만9093t(지속이용 가능량의

90.3%)이다.

농업용수가 월 2만6667t으로 가장 많고 이

어 생활용 월 2만1628t, 공업용 월 657t, 먹

는샘물 월 141t이다.

하지만 비닐하우스와 콘크리트 포장 등으

로 빗물이 지하로 침투되지 못하는 일이 벌

어지면서 지하수 함양량이 감소하고 있다.

특히 지하수가 없어지면 지반이 압력을 이

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할

위험이 높아진다.

대부분의 지하수 오염은 오염물질이 들어

있는 탱크나 배관 등이 땅에 묻혀 있다가 금

이 가거나 깨져서 오염물질이 땅으로 스며드

는 경우, 혹은 폐기물을 땅에 매립했을 때 주

로 발생한다.

이 밖에도 축산폐수, 중금속, 산성비, 생활

하수, 산업폐수, 쓰레기 및 농약으로 오염된

지표수가 지하로 흘러가거나, 오염된 토양에

물이 통과하면서 오염된 상태로 지하로 침투

할 때도 지하수 오염이 발생한다.

#지하수 수질

제주도는 지하수 수질오염실태를 측정하기

위해 지하수수질측정망 등을 통해 총대장균

군, 질산성질소 등 일반오염물질과 카드뮴,

비소 등 특정유해물질 등 지하수 수질기준

항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다.

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일부 지하수 관

정에서는 먹는물 기준치를 초과하는 오염 물

질이 검출되고 있다. 수질기준이 초과된 지하

수 관정은 적합한 용도 외 지하수 사용을 중

지시키거나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의 보완 등

의 수질개선 조치를 취하고 있다.

2018년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질산성

질소가 환경기준(지하수)을 초과한 관정 10

개(서부 9개 남부 1개)를 대상으로 지하수

수질을 모니터링한 결과 오염이 심각한 것으

로 나타났다.

일부 수원지는 질산성 질소로 오염돼 폐쇄

조치했다. 옹포 천수원은 지난 1974년 7월

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뒤 2018년까지

하루 2만t의 수돗물을 생산하고 한림읍과 한

경면을 포함해 애월읍 일부지역에까지 공급

해왔으나 이후 질산성질소 농도가 먹는물 수

질기준치에 육박하자 제주도는 같은해 12월

폐쇄했다.

#지하수 관리 어떻게

환경부는 지하수를 적절하게 개발 이용하

고,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기

위해 1993년부터 지하수법을 제정해 시행하

고 있다. 지하수를 조사하고, 정책을 수립 시

행해 지하수를 보전 관리하고 있다.

1996년엔 지하수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.

이 계획으로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

고, 관리 기반 강화와 기술 개발에 힘쓰는 등

더욱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 방안을

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. 이 밖에도

먹는물관리법 등 지하수와 관련된 여러 종류

의 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, 제주도도 지

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

전개하고 있다. 고대로기자 bigroad@ihalla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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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정 지하수 옛말… 사후관리 미흡 등으로 함양량도 감소

1999년 가을 비가 많이 내리면서 위미초등학교 운동장에 물이 넘쳐나자 어린이들이 신기한 듯 물가에서 놀고 있다. 1994년 지하수 관정 굴착 모습.

1997년 도내 한 중산간 지역에서 지하수 관정 굴착작업을 하고 있다. 사진=한라일보DB

총강수량 증발산량 직접 유출량 지하수 함양량

3,952(100%) 1,379(34.9%) 970(24.5%) 1,603(40.6%)

수자원 부존량 <단위: 백만톤/연간>

구 분 계 생활용 농업용 공업용 먹는 샘물

계

공 수 4,586 1,385 3,064 130 7

허가량
49,093

(100%)

21,628

(44.0%)

26,667

(54.5%)

657

(1.3%)

141

(0.2%)

공공

공 수 1,431 493 928 4 6

허가량 39,511 17,962 21,337 74 138

사설

공 수 3,155 892 2,136 126 1

허가량 9,582 3,666 5,330 583 3

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량 <단위:공, 톤/월>

Ⅰ 지하수 - 프롤로그


